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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바고 : 즉시 보도 가능 배포 : 2023년 11월 3일(금)

윤석열 대통령, 아일랜드 총리와 정상회담 개최(11.3)

- 바이오, 교육, 인적교류 분야 협력 확대 기대 -

- 북한, 우크라이나 전쟁 등 지역, 국제정세에 대해 논의 -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11.3, 금)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레오 바라드카(Leo 

Varadkar)」아일랜드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관계, 분야별 실질협력 강화 방

안, 지역 및 국제정세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 1983년 수교 이래 아일랜드 총리의 최초 양자 방문

대통령은 아일랜드가 6.25 전쟁 파병국이자 자유, 인권, 법치의 보편적 가치를 공

유하는 우방국으로서, 올해 양국 수교 40주년을 맞아 바라드카 총리의 방한이 

이루어져 뜻깊다고 말했습니다. 바라드카 총리는 한국을 아일랜드의 아태지역 핵심 

협력파트너로 생각하며, 한국의 중요성을 고려해 본인이 이끄는 무역사절단의 첫 방문국으

로 한국을 선정했다고 말했습니다.

   * 아일랜드는 6.25 전쟁 당시 유엔 회원국은 아니었으나 영국 및 미국군 자격으로 1개 대대 

병력(약 1,000명) 참전, 170여명 전사

  ** 아일랜드는 무역사절단 파견 사업(Team Ireland-Trade Mission Week)의 첫 방문국으로 

한국을 선정, 기업통상고용부, 고등교육연구혁신과학부, 농식품해양부 등 주요 경제부처 

장관 3명과 산업, 관광, 교육 등 유관기관 대표단 등 총 50명 규모의 사절단을 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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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은 이번 회담과 무역사절단 방문을 계기로 양국 간 교역과 투자가 획기적으로 

늘어나길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대통령은 특히 바이오산업과 같이 양국이 강점을 공유

하는 분야에서 협력이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개정된 워킹홀리데

이 MOU를 바탕으로 양국 미래세대 간 교류도 더욱 활성화되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바라드카 총리는 교역, 투자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의 잠재력이 크다고 말하면서, 경

제 분야 뿐 아니라 교육, 연구 분야에서도 양국 협력 방안을 계속해서 모색해 나가

자고 했습니다.

바라드카 총리는 한국 정부가 북한의 지속적인 핵, 미사일 도발에 엄정히 대응하

면서 북한의 비핵화를 추진하는 것을 지지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양국 정상은 우

크라이나에 지속적으로 지원하면서 연대해 나가기로 했으며, 중동 정세에 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한편, 바라드카 총리는 대통령이 지난 4월 국빈방미 계기 만찬사에서 아일랜드 시인 

셰이머스 히니를 인용한 것을 언급하며 아일랜드 문화에 대한 대통령의 지식과 관

심에 사의를 표했습니다.

이번 바라드카 총리의 방한은 양국 수교 40주년을 기념해 이루어진 것으로, 자

유, 인권, 법치의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로서 제반 분야의 파트너십을 더욱 심화시

키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됩니다. <끝>


